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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subgroups in oppositional defiant behavior 

problems depending on child and caregiver related variables and predict the association between 

executive dysfunctioning and oppositional defiant behavior problems. To achieve these goals, a 

growth mixture model(GMM) was conducted, using data taken from the Korean Child Panel study.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wo latent classes were identified, and negative 

emotionality and maternal depression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the latent classes. Second, 

increasing oppositional defiant behavior problems show higher negative emotionality and maternal 

depression than decreasing group. Additionally, the decreasing group had more severe executive 

dysfunctioning.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inclusive and democratic teaching methods 

and intervention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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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반항 행동의 종단적 변화 유형 및 초등학생의 
집행기능 곤란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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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어머니에 의해 보고된 4세부터 6세까지의 반항행동의 종단적 변화궤적에 따라 잠재집

단을 분류하고, 집단을 구분함에 있어 영향을 주는 변인을 밝힘과 동시에 유아의 반항행동의 잠재

집단 범주화와 초등학생의 집행기능곤란 수준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반항행동과 초등학생 

시기의 집행기능 곤란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패널 자료 중 5차년

도(2012년)부터 7차년도(2014년)의 반항행동 변인과, 5차년도 유아의 성, 기질, 5차년도부터 7차년도

의 또래놀이 방해 상호작용, 어머니 우울, 양육 스트레스, 부부갈등 변인의 평균값과 8차년도의 집

행기능곤란 척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반항행동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은 저하락 집단과 고상승집단의 2집단

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구분된 2가지 잠재집단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검증한 결과, 유아의 정서

성과 어머니의 우울변인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고, 어머니가 우울

할 경우, 유아의 반항행동은 점차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의 반항행동이 더 심해질 

경우, 집행기능의 곤란이 증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유아의 반항행동에 대한 종단적 변

화궤적에 대해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하여 유아의 반항행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에 따른 시사점

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유아의 반항행동, 성장혼합모형,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 우울, 집행기능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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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아 반항 행동 문제는 유전(Wojcicki et al., 2015), 성차(Boylan et al., 2017; Vidal-Ribas, 

Pickles, Tibu, Sharp, & Hill, 2017), 양육자의 정신병리(Antúnez, Osa, Granero, & Ezpeleta, 
2018) 등과 관련된 유아기의 전형적인 문제행동이다. 파괴적 행동범주 중 가장 정도가 약하

지만, 초등학교 시기의 집행기능이나, 성인기 우울증이나 다양한 병리적 증상의 전조행동으

로서 그 중요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Wichstrøm, Belsky, & Steinsbekket, 2017; Wichstrømi 

et al., 2018). 또한 Tandon과 Giedinghagen(2017)은 반항행동은 아동기 파괴적 행동 중 가장 

덜 위험한 문제행동일 수 있으나, 청년기 이후의 우울증이나 정신병리와의 관련성이 높고, 

초등학교 시기의 집행기능의 어려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유아기 문제행동이라고 하였다.

유아의 반항 행동 문제는 타고난 기질이나 어머니의 정신병리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

겠으나, 특히 영아기에 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활동이 많아지는 유아기의 맥락적 

변화로 인하여 또래 간 놀이 방해 상호작용이나, 교사-유아 상호작용도 무시할 수 없는 문

제 발생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Charlesworth, 2018). 특히 육아지원기관에서 문제행동

에 대한 처벌이나 훈육이 아닌, 교사의 안내에 입각한 민주적 교수방법은 공격적 행동이나 

반항행동의 지속 또는 근절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민주적 교육 실천을 

강조한 Dewey(1916)는 놀이를 통한 경험중심 교육은 신중하고 체계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며, 유아기 교육에 있어서 반성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여 민주적 교육을 실천하게 하는 것

으로 보았다(윤건호, 2011 재인용).  

본 연구는 어머니에 의해 보고된 4세부터 6세까지의 유아 반항 행동 문제의 종단적 변화

궤적의 유형화를 살펴보고 유아 자신의 특성, 또래 놀이 방해 상호작용과 교사-유아 상호작

용, 어머니 관련 특성의 영향 간 관계를 파악하고, 유아 반항 행동 문제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계획 조직화 곤란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동기에 적대적 반항장애의 전조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유아기 반항행동의 종단적 변

화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예컨대, 유아 반항 행동 문제의 발

달적 궤적에 대해 김수정과 정익중(2018)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유아의 반항 행동은 점차 낮

아지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전반적 양상만을 살펴보았을 뿐, 유아 반항 행동 문제의 발달에 있어서 세부적 변화 유형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우수경(2017) 역시 유아의 행동 문제 전체에 대한 발달 궤적에 대한 탐

색을 통해 전체적으로 4세부터 6세까지의 문제 행동이 낮아진다는 양상만을 파악하고 있다. 

Ezpeleta, Granero, de la Osa와 Trepat(2016)는 지역사회표본과 임상표본 모두를 대상으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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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서 5세 시기의 반항 행동 문제의 변화 프로파일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두 표본 

모두에서 반항 행동의 증감이 나타나는 하위 집단을 발견하였고, 6세 시기의 문제행동을 예

측하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유아 반항행동에 대한 조기 진단과 조기 중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런데, 유아 반항 행동 문제는 유아의 타고난 특성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나 교사와 같은 

주양육자 훈육의 문제 때문인가? 만일 유아 개인적 특성과 부모의 특성이 확실할 경우라도, 

육아지원기관에서의 교사나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이나 수용적 안내나 민주주의적 교실 

분위기를 통해 반항 행동 문제가 완화될 수는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우수경(2017)은 유아 

문제행동에 있어서 성차가 존재함을 밝히고 있는데, 여아보다는 남아일수록, 그리고 기질적 

특성 중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은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유아의 사회성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은 적어지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이 제공될수록 유아

의 문제행동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놀이 상호작용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한 Dewey(1916)는 민주주의 사회는 구성원의 관심이 

다양하며, 개인에게 주어지는 자극에 다양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윤건

호, 2011 재인용). 또한 민주주의 사회는 구성원 간에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

며,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정신적 창조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유아의 경험은 대부분 놀이를 

통해 나타난다고 보았다. 경험적 연구들에서도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유아의 기질

과 문제행동간 매개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특히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외현화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크다고 하였다(임효진, 2016). 정진나(2018)는 남아가 보여주는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은 어머니의 우울과 학령초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교사와 유아의 존중적 상호작용은 유아의 문제행동 중 불안행동과 공격행동을 감소시키

며, 교사와의 반응적 상호작용은 유아의 산만한 행동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혜

원, 김영미, 신민희, 2010). 따라서 유아 반항 행동에 대한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자기관리 훈

련이나 혼잣말을 통한 자기 지시방법과 같은 교수법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고(김수정, 정익

중, 2018), 다양한 유아들의 반응에 민주적 방식으로 대응하는 교사의 유능성은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심화시킬 수 있고(윤지원, 도현심, 

2018), 반대로, 유아의 반항 행동 문제로 인하여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되려 받기도 한다(김

수정, 정익중, 2018). 또한 어머니의 정신건강 역시 유아 반항 행동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요

인이 될 수 있는데, 실증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경

향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안혜진, 2018). 또한 어머니 자신의 정신건강 이외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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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맥락에서의 요인 중 하나인 부부갈등 역시 장기간 지속될 경우, 모델링을 통해 유아의 일

상적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이다. 실제로, 김규랑과 이형실(2018)은 부부갈등과 우

울은 유아의 공격행동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의 주요 관심 변인인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이란, ‘관리기능’, 

‘수행기능’이나 ‘실행기능’이라는 용어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정신기능의 작용에 대해 통제 및 조절하는 지시적 정신기능(directive mental capacities)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관리’, ‘수행’, 또는 ‘실행’한다는 의미보다는 ‘잡아서 행

한다’는 의미의 ‘집행’이라는 원래 의미를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

동형, 2009). 이러한 집행기능은 유아로 하여금 계획을 세워서 조직적으로 행동하게 하거나 

민주적 참여로 이끌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은 유아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Charlesworth, 2018).

한편 집행기능의 시작은 뇌 발달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Menting et al.(2018)은 임신 전 과

체중과 비만은 유아기 행동문제와 아동기 집행기능의 곤란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 스위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Nyroos, Wiklund-Hörnqvist, & Löfgren, 2018)에 

서는 집행기능의 결함은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데, 초등학생 집행기능의 평정은 교사와 어

머니가 판정한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연은모, 최효식, 

2019). 

이상의 선행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5차년도부터 8차년도 자료를 통

해 얻어진 유아 반항 행동의 발달궤적에 따른 잠재집단의 분류는 어떻게 나타나며, 유아 반

항 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개인, 가족 및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또래 놀이 방해 상호

작용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포함한 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하며, 유아 반항 행동 문제의 발

달 유형은 초등학교 1학년인 8차년도 패널의 집행기능 곤란과 관련성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반항 행동 문제의 변화에 따라 분류되는 집단은 몇 개이며, 그 형태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반항 행동 문제 변화에 있어서 잠재집단을 결정짓는 변인들, 즉 유아

의 성별, 기질(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또래놀이 방해 상호작용, 교사-유아 상호작용, 어머

니의 양육 스트레스,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우울 중 유의한 변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유아의 반항행동의 변화에 따라 분류된 잠재집단 간에 집행기능 곤란의 차이

가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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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항목 빈도 

유아 성별
(n=2,150)

남아
여아

1091(50.7)
1059(49.3)

어머니 
결혼 상태
(n=1,694)

미혼
유배우-초혼
유배우-재혼

사별
이혼
별거

2(.1)
1671(98.6)
14(.8)
1(.1)
5(.3)
1(.1)

어머니 
최종 학력
(n=1,693)

무학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3년제 이하 기능대학)
대학교 졸업(4년제 이상)

대학원 졸업

1(.1)
8(.5)

493(29.1)
455(26.9)
647(38.2)
89(5.3)

교사 성별
(n=1,018)

여성
남성

1011(99.3)
7(.7)

육아지원기관 
이용 유형 
(n=1,648)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1000(60.7)
565(34.3)
83(5.0)

유아 선호 
놀이영역: 1순위 

(n=1,018)

해당 없음
언어영역(도서영역, 휴식영역)

미술영역(조형영역)
쌓기영역(블록영역)

수/과학영역(탐구영역)
조작영역

역할놀이영역(소꿉놀이, 일상영역)
음률영역

3(.3)
41(4.0)
167(16.4)
  466(45.8)
22(2.2)
48(4.7)
267(26.2)
4(.4)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된 신생아 패널 연구인 한국아동패널 5차(2012

년)~8차(2015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즉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유아 반항 행동, 유아의 

성별, 기질에 해당되는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변인,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상호작용에 해당

하는 또래 놀이 방해 상호작용, 교사-유아 상호작용, 주양육자 관련변인인 어머니 양육 스트

레스, 부부갈등과 어머니 우울변인을 활용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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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5차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유아는 남아 1091명

과 여아 1059명이었고,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주도하는 교사들 중 여성이 1011명(99.3%)였

고, 주 양육자인 어머니들 중 초혼인 경우가 1671명(98.6%)로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어머니

의 학력이 대학교 졸업(4년제 이상)이 647명(38.2%)였고, 유아들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은 

어린이집이 1000명(60.7%)로 나타났으며, 유아들이 선호하는 놀이 영역 중 1순위는 쌓기 영

역(블록영역)이 466명(45.8%)로 나타났다.

2. 연구변인

가. 반항 행동 5-7차년도 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반항 행동 변인은 오경자와 김영아(2008)의 유아행동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1.5-5) 지필식 설문지 중 DSM 진단기준에 따라 문제행동을 5개의 

하위영역으로 분류한 범주 중, 반항 문제에 대한 환산 T점수를 사용하였다. DSM 방식 척도

의 반항 문제 하위범주의 내용은 적극적 폭력성, 소극적인 비협조적 행동, 전반적인 부정적

인 정서 등. 성인이나 주도권을 가진 타인에 비해서 비협조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물건을 부수거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적대적 행동을 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등

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반항 문제에 해당되는 문항의 예시를 살펴보면, ‘반항적이

다’, ‘말을 안 듣는다’, ‘고집이 세고 시무룩해지거나 짜증을 부린다’와 같으며, 본 연

구에서는 환산된 T 점수를 활용하였다. 

나. 유아의 성별 및 기질 변인

본 연구에서는 성별 변인에 대하여 남아는 1, 여아는 0으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기질 하위영역으로 부정적 정서를 많이 나타내는 정서성(Emotionality), 유아가 움직

이길 좋아하고 활동적인 특성을 지니는가를 측정하는 활동성(Activity)과 유아가 타인과 잘 

어울리며 덜 수줍어하는가를 나타내는 사회성(Shyness/Sociability) 3가지 하위범주를 활용하

였다. 각 영역별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

점), 대체로 그렇다(4점)과 매우 그렇다(5점)의 범위로 응답되었고, 각 하위범주의 내적 합치

도는 각각 .80, .82, .8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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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래 놀이 방해 상호작용 변인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활용된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서 

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ott, & Sutton-Smith(1998))가 개발한 또래와의 놀이 상

호작용 도구를 최혜영과 신혜영(2008)이 한국의 아동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내용에 근거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확정한 30문항 중 놀이 방해 행동 13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어머니에 의해 보고된 5차∼7차년도 놀이 방해 상호작용 척도의 평균값을 활용하였으

며, 각각의 시기에 따른 Cronbach ɑ는 .78∼.83으로 나타났다.

라. 교사-유아 상호작용 변인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활용된 유아의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

해서 Holloway와 Reichhart-Erickson(1988)가 개발하고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교사 

유아 상호작용 변인 척도 중 5차부터 7차까지의 10문항을 평균한 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된 교사-유아 상호작용 척도의 Cronbach ɑ는 .83∼.85로 나타났다.  

마. 어머니 우울, 양육스트레스 변인

어머니 우울 변인은 불안, 무기력, 슬픔, 가치 없음 등에 관한 문항에 대해 5점의 Likert 

척도값으로 평정되어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5차년도∼7차년도까지의 평균값으로 사용하였

다. 각각의 시기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ɑ는 .80∼.82로 나타났다.

양육 스트레스 변인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확신, 아이 키우는 일에 대한 자신감,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11문항(이희정, 2015)에 대한 5점의 Likert 

척도값으로 평정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5차년도∼7차년도까지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으

며, 각각의 시기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ɑ는 .89∼.92로 나타났다.

바. 부부갈등 변인

부부갈등 변인은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함, 부부간 비난, 부정적으로 서로를 봄, 존중하

지 않음, 외로움을 느낌 등에 관한 8문항을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5차년도∼7차년도

까지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시기는 5점의 Likert 척도값으로 평정되어있으며 신

뢰도 계수인 Cronbach ɑ는 .87∼.90으로 나타났다.



유아 반항 행동의 종단적 변화 유형 및 초등학생의 집행기능 곤란과의 관계  151

사. 집행기능 곤란 8차년도 변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지필식 설문지로 측정된 집행기능 곤란 문항 40개 중, 계획-조직화 

곤란 11문항으로 측정된 변수를 사용하였다. 계획조직화 곤란 하위영역에는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를 힘들어 한다’, ‘해야 할 일(과제, 활동 혹은 심부름 등)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한다’, ‘해야 할 일(과제, 활동 혹은 심부름 등)이 있을 때 거의 마지막까

지 미루다가 하는 편이다’,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야되는 일을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어떤 일을 해야될 때 그 일을 끝마치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미리 예측하지 못한

다’, ‘머릿속으로 생각은 잘 하는데 (나름대로 계획은 하는데) 실천은 하지 못한다’,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행동을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어떤 내용

을 이해할 때 부분적으로는 이해하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스스로 알아서 앞장서서 하지 못한다’, ‘어떤 활동이든 순서대로 차근차근 

계획해서 행동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

다. 각각의 문항은‘전혀 아니다(1점)’에서 ‘자주 그렇다(3점)’의 3점 Likert 척도였고, 

11개의 문항으로 Cronbach ɑ는 .82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에서 7차년도까지 유아의 반항 행동의 변화에 따른 

집단을 범주화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GMM)을 사용하였다. 성장혼합

모형은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이라고도 불린다. 이 같은 성장혼합모형이란, 각 

집단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변화궤적의 함수와 집단 구성원의 개인차를 검증하는 잠재성

장모형의 일종이다.

잠재집단의 수는 정보지수, 분류의 질과 모형비교검증을 기준으로 결정되나, 이 같은 통

계적 특성 이외에 해석 가능성도 고려하여 집단의 수를 결정하게 된다. 즉, 잠재집단의 수는 

탐색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최종모형 선택을 위해 우선적으로는 통계적 측면에서 모

형 정보지수, 비교 검증, 분류의 질적 특성을 파악하게 되며, 해석가능성을 감안하여 최종모

형을 선정하게 된다.

모형의 정보지수는 AIC(Akaike Imformation Criterion),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Sample-size Adjusted  BIC)를 통해 각각의 집단이 비교된다. AIC = −2ln(L)+2p, BIC = 

−2ln(L)+p[ln(n)]로 계산하게 되는데, ln(L)은 log likelihood, p는 추정모수의 수, n은 표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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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의미한다. SABIC는 BIC공식에서 n대신 n=(n+2)/24를 대입하여 계산하며, 3개의 정보

지수 모두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한다고 본다.

그 후 분류의 질은 Entropy 값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하나의 잠재계층에 속할 확률이 

1에 가깝고 다른 잠재계층에 속할 확률이 0에 가까울수록 값이 증가한다. Entrpy의 범위는 

0∼1 사이이고, 집단의 분류가 정확할수록 1에 가까워지는 값으로 나타난다.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한 후, 유아 반항 행동 문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공변인

(covariate)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설명변인과 잠재집단간의 관련성은 다항로지스틱 회귀

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으로 추정하고, 설명변인의 영향에 따라 어떤 잠재집단

으로 분류되는지 파악하였다. 또한 잠재집단 간의 결과변인(distal outcome)차이를 검증함으

로써 유아 반항 행동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과 결과변인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결과변인

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평균을 동일하게 제약하여 카이제곱 검증

을 실시하였다. 혼합모형(mixture model)분석에서 공변인과 결과변인이 투입되면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 같은 분석에서 3단계 접근법을 활용하였다(Asparouhov & 

Muthén, 2014). 
주로 어머니나 교사의 보고에 의한 다년간의 종단자료이므로, 결측치가 발생하게 되는데, 

잠재집단 수 결정을 위한 분석과 집단 간 결과변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에서는 완전

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으로 결측치(missing value)를 

처리하였다. 한편, 공변인을 포함한 분석에서 공변인에 결측치가 존재하면 분석대상에서 제

외되기 때문에(Wickrama, Lee, O’Neal, & Lorenz, 2016) 표본수가 줄어들게 되며, 설명변인

의 영향을 분석할 때에는 다중대체법(Multiple Imputation: MI)을 사용하였다. 이 같은 분석에

는 Mplus 8.3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주요 변인 특성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인, 종속변인과 결과변인에 해당되는 집행기능 곤란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들을 살펴보면, 각 변인들이 왜도와 첨도에서 

비교적 적정한 값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표 3>에 의하면 관련 변인들이 높은 상관을 나타

냈다. 즉 5차부터 7차 시기의 유아의 반항 행동은 서로 관련성이 높았고, 유아의 성별, 또래

놀이 방해 행동,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부부갈등과 어머니 우울은 

관련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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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M SD

유아 반항 행동 5차(n=1,694) 50 82 1.66 2.68 53.53 5.32

유아 반항 행동 6차(n=1,651) 50 88 2.27 6.39 52.59 4.71

유아 반항 행동 7차(n=1,605) 50 76 2.31 5.50 52.19 4.32

유아 성별(n=2,150) 0 1 -.03 -2.00 .51 .50

정서성(n=1,017) 10 50 -.52 1.92 42.15 4.60

활동성(n=1,666) 8 25 -.21 .12 18.81 3.01

사회성(n=1,663) 12 50 -.16 -.35 34.76 5.27

또래놀이방해 상호작용(n=1,018) 13.33 30.33 .13 .56 20.64 1.91

교사-유아 상호작용(n=1,017) 10 50 -.52 1.92 42.15 4.60

양육 스트레스(n= 1,669) 11 53 .09 -.03 30.07 7.21

부부갈등(n=1,488) 8 38.50 .70 .27 16.98 5.90

어머니 우울(n=1,672) 6 30 .72 .54 11.76 4.51

집행기능 곤란(n=1,556) 11 33 .56 -.31 17.17 4.32

〈표 2〉주요 변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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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주요 변인의 상관 

반항 행동
5차

반항 행동
6차

반항 행동
7차

유아 
성별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놀이 방해
상호작용

교사-유아 
상호작용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부부
갈등

어머니
우울

반항 행동6차 .477**

반항 행동7차 .397** .478**

유아의 성별 .064** .080** .074**

유아의 정서성 5차 .016** -.052** -.036*** .009

유아의 활동성 5차 .016 .043 .033 .144** .013**

유아의 사회성 5차 -.085*** -.066** -.058* .038 -.158* .565***

또래 놀이 방해 
상호작용

.042 .073* .041 .098** -.195** .124** .133**

교사-유아 상호작용 .016 -.052 -.036 .009 .001 .013 .066 -.195***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259** .233** .238** .024 -.044** -.060* -.155*** .039 -.044

부부갈등 .188** .213** .238** .000 .000*** -.042 -.059* .048 .001 .413**

어머니 우울 .224** .196** .210** -.021 -.007** -.045 -.087* .028 -.007 .553** .489**

집행기능곤란 8차 .239*** .199*** .250*** .198*** -.036 -.022 -.119*** .133*** -.066* .223*** .193*** .23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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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의 반항 행동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

유아의 반항 행동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GMM)을 

실시하였다. 잠재집단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모형 비교를 하여 비교 검증, 정보지수, 분류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잠재집단 분류 기준

분류기준
잠재계층 수

1 2 3 4

정보지수

AIC 14319.194 13774.149 13628.027 12805.584

BIC 14357.443 13826.740 13694.962 12886.862

SABIC 14332.037 13791.807 13650.501 12832.873

모형비교검증
LMR LRT p<.001 p<.0886 p<.3061

BLRT p<.001 p<.001 p<.001

분류의 질 Entropy .960 .961 0.969

분류율(%)

1 88.20 .584 79.153

2 11.80 11.954 2.100

3 87.462 9.239

4 9.508

   * LMR, LRT와 BLRT는 p값을 제시하였음

집단의 수를 증가시킬수록 AIC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BLRT검증은 3집단에서 유의

하지 않았고,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는 점차 높아졌으나,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모형은 잠재집단 2개인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2개로 분류된 각 잠재계층의 변화함수를 살펴보면, <표 5> 계층별 함수를 적용한 그래프

는 <그림 1>과 같다. <표 5>에서와 같이 4세부터 6세까지의 유아 반항 행동의 종단적 변화 

하위 잠재계층은 4세 시기에 낮으면서 6세 시기로 갈수록 점차 더 하락하는 집단이 약 88% 

정도였으나, 4세에도 반항 문제가 많았으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문제가 심화되는 집단이 

약 12%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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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계층 함수 계수 표준오차 t 비율

1 저하락
절편 53.03 .18 302.91***

88.20
선형 -1.12 .09 -12.79***

2 고상승
절편 58.72 .72 81.87***

11.80
선형 1.95 .38 5.13***

   <표 5> 잠재계층 명칭 및 함수, 비율

 * p<.05, *** p<.001

[그림 1] 적대적 반항 문제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 형태

3. 유아의 반항 행동 변화 잠재계층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표 6> 잠재계층 분류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변수
고상승 집단 vs 저하락 집단

estimate S.E. OR

유아 성별 -.21 .46 .81

유아 정서성 -.31 .08 .74***

유아 활동성 .04 .10 1.04

유아 사회성 -.07 .04 .93

또래 놀이 방해 상호작용 .26 .15 1.30

교사-유아 상호작용 .06 .05 1.06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04 .05 .96

부부갈등 .02 .02 1.02

어머니 우울 -.10 .05 .91*
 
  

     * p<.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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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승 저하락 Overall Chi-Square 

8차년도 집행기능곤란 21.07 16.34 38.68***

유아 반항 행동의 2가지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은 유아의 기질 변인 

중 부정적 정서성이었고, 어머니 관련 특성 중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반항 행동이 점차 낮아지는 집단의 경우, 높아지는 집단에 비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낮

고, 어머니가 덜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아지원 관련 변인에 해당되는 또래 놀이 방해 

상호작용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이나 어머니의 대인관계적 변인에 해당되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나 부부갈등은 유의하지 않은 변인으로 밝혀졌다. 

4. 유아의 반항 행동 변화에 대한 잠재집단과 집행기능 곤란과의 관련성

<표 7>  잠재집단별 8차년도의 집행기능 곤란 수준 차이 

     *** p<.001

잠재집단별로 8차년도인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집행기능 곤란 점수는 <표 8>과 같다. 저

하락 집단에 비해 고상승 집단의 집행기능 곤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확인된 잠재집

단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X2= 38.68, p<.001). 즉 유아시기의 반항 

행동이 점차 높아지는 집단의 경우, 초등학교에서의 집행기능 곤란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성장혼합모형을 이용하여 유아 반항 행동 문제의 종단적 변화에 따라 잠재

집단을 분류하고, 집단구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밝힘과 동시에 각 잠재집단의 집행기능곤

란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유아 반항 행동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구체적 분석 결과와 이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반항 행동 문

제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변화 유형에 따른 잠재집단은 저하락집

단과 고상승집단의 두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특히 저하락집단이 88.2%로 김수정과 정익중

(201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Ezpeleta et al., 2014; Wichstrøm,  Belsky, & 

Steinsbekk, 2017). 그러나 고상승집단도 11.8%가 나타나 유아기의 반항 행동 문제가 점차 심

각해지는 유아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학령 전기 시기에 반항 행동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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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화되는 경우, 유아 시기에도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harlesworth, 2018).    

둘째, 각 잠재집단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검증한 결과, 유아의 개인 변인에 해당하는 정서

성 변인과 주양육자 관련 변인에 해당하는 어머니의 우울은 저하락집단에 비해 고상승집단

에 속할 확률이 높음을 나타내는 유의미한 변인임이 밝혀졌다. 즉,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성

별, 유아의 기질에 해당되는 변인 중 활동성과 사회성,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상호작용에 해

당되는 또래 놀이 방해 상호작용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주양육자 관련 변인 중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은 저하락 집단과 고상승집단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변

인은 아님이 밝혀졌다. 그러나 유아의 반항 행동 문제는 육아지원기관에서도 나타나는 부분

이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상황에서 교사는 기질적 특성뿐만 아니라 어머니

의 정신건강 측면에 대해서도 부모교육과 상담을 통해 함께 다루어주어야 할 것이며, 보육

교사와 유치원 교사들의 반항 행동을 비롯한 파괴적 행동 전반에 대한 심화 된 이해가 중요

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사료된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은 반항 행동 문제의 고상승집단을 설

명하는 의미 있는 변인이었는데, 주양육자에 대한 중재가 중요함을 나타내는 결과라 볼 수 

있다(Antúnez et al., 2018). 
따라서 유아 반항 행동 문제가 점차 높아지는 집단의 경우, 유아 자신의 부정적 정서성과 

주양육자의 정신건강 관련 변인으로 볼 수 있는 우울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이 보다 체계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논의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기질 변인은 태내 환경 변인

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임산부의 태교와 우울에 대한 파악과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이 장기

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어머니가 우울할 경우, 유아의 부정적 정

서표현에 있어서 적절한 반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한세영, 조인영, 한아름, 2019), 유아

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 대한 정신건강 점검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부모상담

을 포함한 고위험군 유아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강지현, 2018). 

셋째, 유아 반항 행동 문제가 점차 높아지는 집단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집행기

능 곤란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나타나, 기존연구에서 밝혀온 유아 반항 행동 문제와 집행기

능의 관련성이 다시 확인되었다(이동형, 2009). 특히 집행기능은 초등학교 시기의 학교적응

과 학업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아기의 반항 행동 문제는 파괴적 행동범주에서 

가장 약한 증상이지만, 유아기에서부터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또래 놀이 방해 상호작용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은 유아 반항 행동 문제의 잠재 집단 구분에 있어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대상

은 적대적 반항 장애 수준에 못 미치는 문제를 나타내는 지역사회 표본이면서 누리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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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 시작되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 나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표집된 유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육아

지원기관에서의 교육 실제가 반항 문제를 가진 유아들의 성마른 행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아를 안내하는 민주주의적 교수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시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고상승 집단의 경우도, 반항 행동의 표준점수가 60점 미만이기 때문에, 두

드러지게 문제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후속 한국아동패널연구를 통해 파악되어야 할 부

분이며, 교사와 유아의 흥미와 놀이를 통한 반성적 사고 경험이 포함된 상호작용이 이루어

진다면 조기 중재적 개입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4세에서 6세 사이에 나타나는 유아의 반항 행동의 원인은 좀 더 자기주장이 강한 유아의 

개인적 특성이거나, 본 연구에서처럼 타고난 정서성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어머니의 우울

과 같은 주 양육자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육아지원기관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은 기본적으로 다소 성마르고 반항적 성향을 가진 유아들에 대한 깊이 있는 발달

심리적 고급지식을 실제 육아지원 현장에서 보다 통합적이면서 민주적 교수법으로 실천할 

수 있는 유능성이 필요할 것이다(윤건호, 2011; Charlesworth, 2018). 

또한 Charlesworth(2018)는 집행기능에 근거한 민주적 성격은 한 개인 안의 특질, 흥미와 

동기의 군집을 뜻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자기충족적이고 집단에 혜택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

하는 습관이 더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송인주(2009)와 Charlesworth(2018)는 반항 행동 

문제를 나타내는 유아들에게 긍정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매 순간 사회적 책임감을 가르치면

서 경쟁보다는 협동을 배우고 서로를 배려하는 민주주의를 몸에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 하였는데, 유아기 육아지원기관과 초등학교 모두 이 같은 민주적 공동체를 배우는 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아동패널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볼 때 높은 편이며, 가족의 구조상 초혼 유배우자 가족이 대부분인 패널이므로, 

취약계층의 유아 집단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유아 반항 

행동, 유아의 기질과 또래 놀이 방해 상호작용은 어머니의 보고에 의한 결과이므로, 교사가 

평정한 결과는 다를 수 있을 것이며, 추후 교사가 보고한 결과를 토대로 한 연구나, 관찰이

나 다른 연구방법을 활용한 결과에서의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국 규모의 패널자료를 통해 성장혼합모형을 통

해서 유아기의 반항 행동의 하위 잠재집단을 확인하고, 이 같은 유아기의 반항 행동 문제의 

잠재집단과 초등학생 시기의 집행기능 곤란 문제를 연결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의의

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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